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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2차전지] 

유럽에서 다시 붙는다: IAA가 바꾸는 한·중 배터리 전쟁 

IAA, 유럽 배터리 공급망의 현지화를 가속 

EU의 Industrial Accelerator Act(IAA)는 역내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Made in Europe’ 기준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2025년 9월 EU 집행위원장이 

처음 방향성을 공개한 이후 2026년 3월 정식 초안이 제출됐으며, 현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를 중심으로 세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2027년 

중 최종 합의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한 영향은 2027년 

말에서 2028년 이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에서 핵심은 유럽 내 생산 여부다. 현재 초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 차량은 

유럽 내에서 최종 조립돼야 하며, 차량 부품과 배터리 주요 구성품도 일정 수준 이상 

EU 원산지를 충족해야 한다. 초기에는 배터리 셀을 포함한 주요 부품의 현지 생산이 

중요하지만, 법 발효 3년 이후에는 셀뿐 아니라 양극활물질(CAM)과 BMS까지 EU 역내 

공급망에 포함하도록 규정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IAA는 유럽 배터리 산업에서 

단순한 셀 현지화를 넘어 양극재를 포함한 소재 공급망까지 유럽으로 이동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IAA 시행 초기에는 이미 유럽 내 생산기반을 구축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은 폴란드와 헝가리를 중심으로 

대규모 셀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신규 공장 건설이 필요한 경쟁업체 대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IAA가 시행되면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유럽으로 직접 

수출하는 기존 방식은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 업체들은 이미 구축된 유럽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주요 완성차 업체의 현지조달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IAA 도입 

초기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는 한국 업체의 기존 생산능력이 일종의 선점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양극재 업체 역시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법 발효 3년 이후 CAM이 필수 EU-

origin 부품으로 포함될 경우 유럽 내 생산거점을 보유한 업체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럽 내 양극재 생산기반을 확보하거나 증설을 

추진하는 국내 소재 업체들의 고객사 확보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현재 초안에서는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제품을 일정 조건에서 EU산과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인 만큼 최종 

법안에서 해당 조항이 유지될 경우 한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소재 역시 일정 부분 IAA 

수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최종안에서 ‘Made in Europe’의 지리적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국내 업체의 실질적인 수혜 범위를 결정할 핵심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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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U Industrial Accelerator Act(IAA)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배터리 산업 시사점 

법안 목적 
EU 전략산업의 제조 역량 확대, 탈탄소화,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해 'Made in Europe' 요건을 도입 

중국 등 역외 생산품 의존도를 낮추고 
EU 현지 생산 유도 

적용 대상 
자동차·배터리·철강·화학·시멘트 등  

전략 제조업 
전기차와 배터리는 핵심 적용 산업 

차량 생산 
지원·공공조달 대상 차량은 

 EU 내 최종 조립 요구 
중국 완성차 업체의 EU 현지생산 확대 유인 

차량 부품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부품 가치 중 EU 원산지 비

중 70% 이상 요구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 공급망까지 현지화 필요 

배터리 1단계 
법 발효 6개월 후, 배터리 셀을 포함한  

주요 배터리 구성품 최소 3개를 EU 원산지로 조달 
초기에는 셀 현지 생산능력이 가장 중요 

배터리 2단계 
법 발효 3년 후, 최소 5개 구성품을  

EU 원산지로 확대, 셀·CAM·BMS는 필수 
양극재까지 현지화 요구가 확대되면서 

소재업체 수혜 가능 

중국계 기업 
기업 국적 자체보다는  

제품의 EU 원산지 여부가 중요 
CATL·Huayou 등 중국 업체도  

EU에서 실질 생산하면 요건 충족 가능 

해외투자 규제 
전략산업의 대형 외국인 투자에 현지 고용,  

EU 조달, 기술·R&D, JV·지분구조 등 조건 부과 
중국 기업의 단독 진출보다 유럽 기업과의  

JV·현지 공급망 구축 확대 가능 

핵심 의미 
중국 기업을 직접 배제하기보다  

생산과 공급망을 유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 
향후 경쟁은 중국산 수입품과의 가격경쟁에서 

유럽 현지 원가경쟁으로 전환 

자료: EU, 언론종합, IBK투자증권 

 

표 2. IAA 주요 입법 및 시행 예상 타임라인  

시점 주요 내용 배터리 산업 시사점 

2025년 
EU가 Clean Industrial Deal 및 산업경쟁력 정책을 통
해 'European preference'와 역내 제조 확대 방향 제시 

IAA 도입의 정책적 기반 마련 

2026.03.04 
EU 집행위원회 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 

(COM(2026) 100) 공식 발표 
Made in Europe 및  

배터리 현지화 기준 구체화 

2026.04.30 유럽의회 1차 독회 절차 및 상임위 심사 시작 의회 수정안 논의 본격화 

2026년 하반기 
유럽의회·EU 이사회에서 EU 원산지 범위, FTA 국

가 인정 여부, FDI 조건 등을 협의 
한국산 제품의 인정 범위가 핵심 변수 

2026.12.14 예정 유럽의회 1차 독회 본회의 예정 현재 일정상 중요 입법 분기점 

2027년 예상 의회·이사회 협상 이후 최종안 채택 가능 
현재 법안은 아직 확정 전이며  

세부 조건 변경 가능 

2027~2028년 예상 
법 발효 후 6개월부터  

1단계 배터리 현지화 요건 적용 
셀 포함 주요 구성품 3개 EU origin 요구 

2030~2031년 예상 법 발효 3년 후 2단계 기준 적용 
셀 + CAM + BMS 포함  

최소 5개 구성품 현지화 요구 

자료: EU, 언론종합, IBK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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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A는 중국 기업을 배제하기보다 현지화를 요구 

다만 IAA를 중국 배터리 업체를 유럽 시장에서 직접 배제하는 법안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 초안은 기업의 국적보다 제품의 원산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중국 기업이라도 유럽 내에서 배터리 셀이나 양극재를 생산해 EU 

원산지를 획득하면 IAA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업체들의 대응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CATL은 독일 공장에 이어 

헝가리 Debrecen에 100GWh 규모의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6년 

9월부터 일부 라인에서 시험생산에 돌입했다. CATL은 Stellantis와도 스페인 

Zaragoza에 최대 50GWh 규모의 LFP 배터리 JV를 건설하고 있다. 

이외에도 EVE Energy가 헝가리에 약 28GWh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Gotion은 슬로바키아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동시에 Volkswagen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CALB 역시 포르투갈에 대규모 배터리 생산설비를 추진 중이다. 

완성차 업체의 현지화 움직임도 동일하다. BYD는 헝가리 Szeged 공장에서 유럽 

생산을 준비하고 있고 Chery는 스페인 EBRO와 협력해 기존 Nissan 공장을 

활용한다. Leapmotor와 Dongfeng 등도 Stellantis와 각각 현지 생산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신규 공장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뿐 아니라 유럽 

업체와 JV를 설립하거나 기존 유럽 공장의 생산능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현지화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 기업의 지분구조 변화다. IAA 초안은 중국 등 

특정 국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신규 투자에 대해 현지 고용, 유럽산 부품 조달, 

기술 이전, R&D 투자 및 지분구조 등에 조건을 부과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단독으로 유럽에 진출하기보다 유럽 기업과의 JV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Gotion과 Volkswagen은 스페인 Valencia 배터리 공장을 중심으로 

상호 지분투자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 Gotion이 유럽 생산시설의 지분을 

확보하는 대신 Volkswagen 역시 Gotion의 유럽 및 인접지역 생산시설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Leapmotor와 Stellantis, Dongfeng과 Stellantis 역시 유럽 측이 

지배지분을 확보하고 중국 업체가 49% 수준의 지분을 갖는 형태를 택하고 있다. 

이는 IAA 이후 중국의 유럽 진출이 감소하기보다 형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기존의 ‘중국 생산 후 유럽 수출’ 모델은 약화되는 반면 ‘중국 

기술과 원가 경쟁력 + 유럽 생산 + 유럽 자본’의 결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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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별 배터리 생산기업 EU 내 CAPA 구분  

구분 현재 가동 및 램프업 CAPA 공사 중 및 확정 포함 잠재 CAPA 

한국 배터리 3사 약 174GWh 174GWh+ 

중국계 배터리 업체 약 24GWh 약 237GWh+ 

유럽계 배터리 업체 약 49GWh 약 62GWh 

중국계 참여 JV 0GWh(별도 표시) 30GWh 

합계 약 247GWh 약 503GWh 

자료: 각 사, 언론종합, IBK투자증권 

 

표 4. 주요 배터리 기업별 유럽 내 셀 생산 CAPA  

기업 국적 
주요  

생산거점 
가동 
CAPA 

확정 
CAPA 

잠재 
CAPA 

비고 

LG에너지솔루션 한국 
폴란드  
브로츠와프 

86GWh - 86GWh 
유럽 최대 수준의 기존 생산기반 
확보, IAA 시행 초기 현지 조달  
확대의 직접 수혜 예상 

SK On 한국 
헝가리 코마롬 / 
이반차 

47.5GWh - 47.5GWh 
헝가리 내 대규모 생산능력 선제 
확보, 추가 투자 없이 IAA  
초기 수요 대응 가능 

삼성SDI 한국 헝가리 괴드 
약 

40GWh 
추가 증설 
추진 

40GWh+ 
유럽 내 직접 배터리 생산기반 보
유, 폴란드 고객사 수요에 맞춘 

추가 증설 여력 존재 

CATL 중국 
독일 튀링겐 / 헝
가리 데브레첸 / 
스페인 사라고사 

14GWh 

헝가리 
100GWh 
/ 스페인 
50GWh 

164GWh 
중국 업체 중 가장 빠른 유럽 현지
화 진행, IAA 이후 한국 배터리사  
점유율 확대를 제한할 최대 변수 

AESC 중국계 
프랑스 두에 / 
영국 선덜랜드 

약 
27.6GWh 

- 27.6GWh 
Renault/Nissan 생산거점 인근에 
CAPA 확보, 완성차와 배터리 생
산의 지역 클러스터 구축 

EVE Energy 중국 헝가리 데브레첸 - 28GWh 28GWh 
BMW향 원통형 배터리를 기반으
로 유럽 진입, 2027년 이후 중국
계 현지 CAPA 확대에 기여 

CALB 중국 포르투갈 시네스 - 15GWh 15GWh 
포르투갈을 서유럽 생산거점으로 
확보, 가동 시점이 늦어 단기보다 
2028년 이후 경쟁 영향 확대 예상 

Gotion/InoBat 
중국· 
유럽 JV 

슬로바키아 
Šurany 

- 20GWh 20GWh 
중국 기술과 유럽 자본을 결합한 
대표 현지화 모델, IAA 환경에서 

JV 방식 확산 가능성 사례 

Sunwoda 중국 
헝가리 

Nyíregyháza 
- 미공개 미공개 

유럽 첫 자체 생산거점 구축 중, 
향후 유럽 완성차 수주 확대 시 추
가 CAPA 확장 가능성 존재 

ACC 유럽 프랑스 두브랭 13GWh 13GWh 26GWh 
Stellantis-Mercedes-Benz 기반의 
유럽 자체 배터리 공급망 구축 프
로젝트, 생산 램프업 속도가 핵심 

Verkor 유럽 프랑스 덩케르크 16GWh - 16GWh 
Renault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유
럽 로컬 셀 업체, IAA 시행 시  
정책적 수혜 가능성 높음 

PowerCo 
유럽· 
중국 JV 

독일 잘츠기터 / 
스페인 발렌시아 

20GWh 30GWh 50GWh 
VW의 자체 배터리 전략에 Gotion 
자본과 기술 결합, 중국 업체의 
‘유럽 JV형 현지화’ 핵심 사례 

자료: 각 사, IBK투자증권 

주1: 확정 CAPA의 경우 증설 중인 경우만 해당 / 주2: PowerCo의 잘츠기터 20GWh는 유럽, 발렌시아 30GWh는 JV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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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재에서도 중국 업체의 현지화 본격화 

셀보다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변수는 양극재다. IAA가 발효된 이후 3년이 지나면 

양극재가 필수 현지화 항목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유럽 내 양극재 생산능력 

확보가 중요해진다. 

그러나 이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의 진입이 이미 시작됐다. Huayou Cobalt는 

헝가리에서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Beijing 

Easpring은 핀란드 Kotka에서 연산 6만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Hunan Yuneng은 스페인에서 LFP 양극재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있고 Ronbay 

역시 폴란드 생산설비를 추진 중이다. 특히 Easpring의 핀란드 프로젝트는 향후 

중국 업체의 유럽 진출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 Easpring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핀란드 국영기업과 한국 배터리 업체가 함께 지분에 

참여하는 구조로, 생산되는 양극재는 유럽 내 한국계 배터리 업체에도 공급될 수 

있다. 

즉 IAA 시행 이후에도 ‘한국 배터리 셀 + 중국계 유럽 생산 양극재’와 같은 

공급망이 충분히 가능하다. 셀 업체와 소재 업체의 수혜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양극재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의 현지화 속도가 국내 소재 업체의 

점유율 확대 폭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IAA 시행 초기인 2027~2030년에는 한국 업체의 수혜가 비교적 명확할 것으로 

예상한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은 이미 유럽에서 대규모 생산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중국 업체의 상당수 신규 프로젝트는 아직 건설 또는 램프업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AA가 빠르게 시행될수록 한국 업체가 보유한 기존 

유럽 생산능력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반면 2030년 이후에는 경쟁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CATL의 헝가리와 

스페인 공장, EVE Energy의 헝가리 공장, Gotion의 유럽 생산거점, CALB의 

포르투갈 공장 등이 정상 가동되고 Huayou, Easpring, Hunan Yuneng 등 중국계 

소재 업체의 유럽 생산설비까지 확대될 경우 ‘Made in Europe’ 공급망 내에서도 

한국과 중국 업체 간 경쟁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IAA는 중국 

업체의 유럽 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제도가 아니라 중국산 제품의 직접 수입을 

줄이고 현지 생산을 유도하는 제도에 가깝다. 

IAA 시행 이후 유럽 배터리 시장의 경쟁구도는 중국산 저가 배터리와의 경쟁에서 

유럽 내 생산원가 경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중국 업체들은 기존 중국 내 

공급망에서 누려왔던 소재 조달과 규모의 경제 효과가 일부 희석되는 반면, 한국 

업체들은 이미 구축한 유럽 생산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 향후 경쟁의 핵심은 

단순한 현지 생산 여부가 아니라 양극재를 포함한 공급망 현지화와 가동률, 수율 

개선을 통해 누가 유럽에서 더 낮은 원가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미 대규모 유럽 생산설비를 확보한 한국 3사에는 중국 업체가 현지 공급망을 

완성하기 전까지 선점 효과가 존재하며, 이후에는 가동률·수율·소재 현지화 

수준이 점유율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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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럽 내 양극재 CAPA 국적별 정리  

구분 
현재 가동 
및 준공 

추가 확정 
및 공사 중 

추가  
장기계획 

총 잠재 
CAPA 

핵심 내용 

한국계 5.4만톤 - 5.4만톤 10.8만톤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유일한 대형 현지 생산. 
추가 5.4만톤은 초기 헝가리 Campus  

장기계획 기준 

중국계 2.5만톤 17.5만톤 11.5만톤 31.5만톤+ 
Huayou 램프업에 이어 Ronbay, Easpring, 

XTC, Hunan Yuneng이 동시 진입.  
미확정 추가 증설까지 감안하면 상향 가능 

유럽계 약 7.3만톤 약 14.3만톤 약 17.8만톤 약 39.3만톤 
Umicore·BASF 기존 CAPA에 IONWAY가 가
장 큰 증설축. LICAMAX도 최신 인허가 기준 

CAPA 상향 

합계 약 15.2만톤 약 31.8만톤 약 34.7만톤 약 81.6만톤+ 
IAA 시행 전후 유럽 CAM 공급망이 현재 대비 

5배 이상 확대 가능 구조 

자료: 각 사, 언론종합, IBK투자증권 

 

표 6. 주요 업체별 양극재 CAPA  

기업 국적 제품 
현재  
가동 

추가  
확정 

장기계획 
총 잠재 
CAPA 

비고 

에코프로비엠 한국 
NCA/ 
NCM 

5.4만톤 - 5.4만톤 10.8만톤 
헝가리 3개 라인 5.4만톤 상업가
동. 초기 Campus 계획은 총 10.8
만톤, 추가 증설 수요에 맞춰 진행 

Umicore 유럽 NCM 
약  

4.5만톤 
약  

2.3만톤 
- 

약  
6.8만톤 

현재 Nysa 약 30GWh → 2028년 
45GWh로 확대, 기존 CAPA에 추
가 15GWh를 더하는 구조 

BASF 유럽 
NCM/ 
NCA 

약 
2.5만톤 

- - 
약  

2.5만톤 

Schwarzheide 대형 CAM 공장 가
동 중. 모듈형 증설은 가능하나  
별도의 정량 증설계획 미확인. 

IONWAY 유럽 NCM - 
약  

10.5만톤 
약  

13.5만톤 
약  

24.0만톤 

현재 투자 wave는 CAM 70GWh
까지, 장기 목표가 160GWh. 따라
서 10.5 + 13.5 = 24.0만톤 

IBU-tec 유럽 LFP 0.3만톤+ 1.5만톤 - 
약  

1.8만톤 

기존 Weimar CAPA가 3,000톤 이
상이고 Bitterfeld에 신규 1.5만톤을 

추가하는 구조 

LICAMAX 유럽계 JV NCM - - 4.28만톤 4.28만톤 
과거 2.8만톤에서 2026년 최신 기
준 4.28만톤으로 프로젝트 확대, 

2028년 가동 목표 

Huayou/ 
BAMO 

중국 
하이니켈 

NCM 
2.5만톤 - 7.5만톤 10.0만톤 

1단계 2.5만톤 공장 완공 후 시운
전·고객 샘플 단계. 회사가 발표
한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10만톤 

Ronbay 중국 NCM - 2.5만톤 - 2.5만톤+ 

Konin 기존 Johnson Matthey 부지 
활용 2026년 말 양산 목표. 일부 
산업자료에는 장기 10만톤 확대 
가능성이 있으나 미확정 

Easpring 중국 NCM - 6.0만톤 미공개 6.0만톤+ 
Kotka 1단계 6만톤 공사 중, 2027
년 상업 생산. 추가 증설 가능성을 
명시했으나, 구체적 CAPA 미공개 

XTC New 
Energy-Orano 

중국계 JV NCM - 4.0만톤 4.0만톤 8.0만톤 
XTC 51%/Orano 49%. 1단계 4만
톤은 FID 및 착공 완료. 시장 상황
에 따라 2단계 추가 4만톤 계획 

Hunan 
Yuneng 

중국 LFP - 5.0만톤 - 5.0만톤 
스페인 Mérida 공사 진행 중. 중국 
LFP 공급망이 유럽 내로 직접 이

전되는 대표 프로젝트 

자료: IBK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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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글로벌 지역별 전기차 침투율 

 
자료: SNE Research, IBK투자증권 

 

표 7. 유럽 배터리 기업별 출하량 / 전기차 판매 추이에 따른 양극재 수요량  

기업/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Ytd.) 

CATL 46.1 59.6 65.7 102.2 80.6 

LGES 32.4 56.5 47.1 47.0 31.3 

SK on 16.1 15.3 16.3 21.5 12.9 

SDI 12.8 13.8 15.8 13.1 8.3 

BYD 2.6 1.3 4.8 15.4 14.5 

Etc 8.0 14.4 24.3 36.1 34.9 

Grand Total(GWh) 118.2 160.9 174.0 235.3 182.5 

CATL-LGES 출하량 격차 42% 5% 39% 118% 157% 

CATL-SKon 출하량 격차 186% 290% 303% 735% 523% 

CATL-SDI 출하량 격차 261% 332% 317% 678% 871% 

유럽 완성차 판매량 1,129 1,285 1,297 1,347 917 

유럽 BEV 판매량 163 217 217 290 230 

유럽 PHEV 판매량 101 97 98 136 101 

유럽 전기차 판매량(만대) 264 313 315 426 331 

전기차 침투율 23.4% 24.4% 24.3% 31.7% 36.1% 

배터리 수요량(GWh) 118.2 160.9 174.0 235.3 182.5 

전기차(BEV+PHEV) 대당  
평균 배터리 용량(kWh) 

44.7 51.3 55.2 55.2 55.1 

양극재 수요량(만톤) 17.7 24.1 26.1 35.3 27.4 

자료: SNE Research, IBK투자증권 

주1: 2026년은 8월 누적 Ytd. 기준 / 주2: 양극재 수요는 배터리 수요 100GWh 당 15만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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